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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리인상 영향 없어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증시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

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금리인상이 기습적으로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끼

치지 못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호전과 개인들의 간접투자 확산으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시장

의 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제한으로 글로벌 증시 영향

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증시, 미 동조화 현상 심화  

국내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미국증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의 상관계수가 지난 22일 0.57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미국 내 투자심리 안정화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또 다른 해외 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당분간 국내증시 역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공격적 매수는 아직.. 

대다수 기관투자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위험상승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1, 22일에 걸쳐 1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6개 기관

은 주가지수가 1500-1600대로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5개 

기관이 외국인이 현재 추세처럼 매도하고, 기관투자가들도 현재 추세처럼 매수한다면 보유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20주 이상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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